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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계란산업 현장을 다녀와서

승종원 평가사업본부 평가관리팀 팀장

농림성 후생성 관계자와 기념 촬영

지난해 액란의 위생관리 현황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로 제기됐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산란된 계란의 껍데기에 전량 산란일을 표기하고, 

선별과정을 거친 오파란（껍질이 오염되거나 깨진 계란）을 

액란 처리 또는 살균가공용으로 분류 • 관리해야 한다는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축산업진흥기구와 상호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유통 현황을 둘러보고 있는 출장단

이번에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계란산업 현장을 다녀온 

결과에 대한 이야기다. 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양계협회 , 한국계란유통협회 , 

산란계 사육농가 등과 함께 이웃나라 일본의 농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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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 , 축산진흥기구 , JA전농계란주식 회사, 

일본난업협회, 일본양계협회, SOSA GP 센터 

（Grading&Packing center, 계란선별작업장）, 큐피 

계란 가공회人卜,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여 

국가 정책사례 수집과 계란산업 현장 시찰 등을 하고 

돌아왔다.



SOSA GP CENTER 입구

SOSA GP센터에 

표시된 계란 1 년 

소비량

일본은 2014년을 기준으로 사육농가가 2,560호, 

산란계 사육두수 1 억 3,300만수, 농가당 평균 사육수수 

5만 2,200수에 이른다. 이번 출장을 통해 1인당 

1년간 계란 소비량은 329개 , 자급률 약 95% 정도인 

일본 산란계의 사육 • 유통 • 소비 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계란을 원료로 만들어 진열 판매중인 제품 계란 전문 식당의 계란을 주재료로 만든 메뉴

특히, 높은 소비량이 말해주듯 계란을 활용한 

상품들이 시장에 다양하게 있음이 눈에 띄었다. 아예 

계란 전문 식당까지 있을 정도로 계란을 소재로 한 

메뉴도 다양했다. 일본인들은 계란에 대해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빨리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떤가! 사육농가 1,149호, 

산란계 사육수수 7,200만수, 농가당 1곳당 평균 

사육규모 6,500수다.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계란의 양도 254개 정도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딱 절반 

수준이다.

그럼 계란에 대한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겉포장에 상미기간 표시 계란 포장용기 내에 상미기간 표시

일본에서는 산란일 표기, 오파란 및 유통기한 관리 소매단계까지의 관리는 민간 자율적 기능에 의해

등에 대해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만 수립하고 생산부터 작동되고 있다. 농림규격으로 등급제도도 마련되어

등급정보 365+ 2016 April 7



함께하소 축평원 리포트

있지만 등급보다는 중량 단위로 거래되는 유통 상황을 

감안하여 중량규격에 상미기간（賞味期間, 제품의 맛이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기한, 계란의 경우에는 산란 

후 품질변화 없이 생계란으로 소비 가능한 기한으로 

21일）을 표기해 생산자의 책임 하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타와 도매시장 중량규격 유통기간 표시 아메요코 시장에 진열 • 판매되고 있는 염지란

상미기간 표기는 계란의 개체마다 표기하지 않고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생산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표기하고 있었디-. 아울러 유통 중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1차적으로 생산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유통 중에 상미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량 회수히叫 폐기 처리하고 있었으며,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고 유통흐冋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와 소비지科게 똑같이 책임을 묻는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오파란에 대해서는 농장과 집하장에서 집란 및 

선별하는 과정에 분류하여 액란과 살균가공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정상란과 함께 유통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란에 대해 신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란 후 농장이나 집하장에서의 포장과 유통기간 설정, 

이후 유통 가능기간 설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올바른 소비지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바에그팜 농장 전경 큐피 계란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원료란 관리

이를 위해서는 산란 후 집란과 선별과정을 거친 

오파란에 대해 액란과 살균가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위생관리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더불어 , 

계란산업의 활성화 유도, 품질을 토대로 한 산업경쟁력 

제고, 농가에게 또 다른 부가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등급판정제도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계란에 대해 

등급판정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2015년 등급 

판정물량은 생산량 152억 개 중의 10억 6,700만개를 

판정하여 6.9%의 등급판정율을보이고 있다. 括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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